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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희망 기업, 9월 6일까지 상생누리 통해 신청�선정 기업 12월까지 지원
선정 기업, 대만 쿠팡 상품 등록 및 노출,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예정

2024. 08. 27. 서울 – 쿠팡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진출 역량은 있으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리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다.

쿠팡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과 쿠팡의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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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9월 6일까지 상생누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업체는 9월 중순 경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은 선정된 기업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대만 쿠팡 앱 내 상품 등록 및 노출을 통한 현지 판매를 지원한다. 판매 촉진을 위해 대
만 쿠팡 앱 내 배너 광고 진행은 물론 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마케팅 등 대만 현지 고객 대상으로 각종 홍보 및 마케팅도
펼친다. 국내에서 해외 물류센터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각종 제반 비용도 쿠팡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매출 극대화를 위해 현지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상품 선정, 현지 통관 및 판매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한 개별 컨설팅
도 진행한다. 쿠팡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은 인프라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에 성장 동력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 관계자는 “중소기업에게 해외 시장 진출은 현지 트렌드 파악, 인력, 통관, 배송 등의 요소로 진입 장벽이 높아 어려움이 많았는
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중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함께 동
반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2022년 대만에 처음 진출하며 국내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현재 쿠팡의 대만 수출/직구를 통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상공인 비중은 약 67%로, 1만 2000곳을 넘어섰다. 또 작년 9월에는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대만 진출을 돕기 위한 사
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 및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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